
안동권씨 근기요산회近畿樂
山會가 1 0월 1 8일 정례산행으
로 강화도의 전등사傳燈寺가
있는 정족산성鼎足山城을 올
랐다. 이날오전9시반경에전
철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에
서 출발한 전세버스에는 4 0여
명회원이탑승했고1 1시 1 0분
경에강화군길상면에있는전
등사 입구 주차장에 당도하였
다.
일행은정족산성의남문南門
종해루宗海樓를 통해 성내로
걸어 올라가 고구려 시대부터
의 명찰 전등사의 윤장대輪藏
臺ㆍ대웅전大雄殿ㆍ약사전藥
師殿ㆍ범종梵鐘 등을 관람하
고 서쪽으로 사고지史庫址를
거쳐 서암문西暗門 쪽으로 성
벽을 타고 올라가 해발 1 1 3미
터의정족산정상에올랐다. 정
상에서 눈아래로 일대에 펼쳐
지는 경관을 내려다보며 동쪽
으로 성벽위를 걸어내려오다
너른 잔디마당에서 휴식하며
식회式會를 하고 간단히 중식
요기를하였다.
성곽을약 4분의3주하고하
산하여오후1시반경에남문밖
의 주차장에이른일행은다시

버스에 탑승하여 귀로의 초지
진草芝鎭으로 이동했다. 30분
쯤 초지진포대 유적을 관람하
고 다시 승차해서는 초지대교
를 건너예약된회식처인김포
시 대명포구의 안동권씨인 소
유‘청기와횟집’에 2시반경에
도착하였다.
1시간여회식을한다음에는
차로 또 이동하여 4시경 덕포
진의 손돌목유원지에 도착하
였다. 덕포진에는 권영익權寧
翼 회장의 초등학교 동창으로
서 김포문화원장등을지낸향
토사가 김기송金基松씨가 시
간에맞춰현장에나와자세한
안내와 설명을 해주면서 일행
을 인도하였다. 김기송씨는 3 0
여년전 이곳일대에서새마을
사업을 할 초기에 덕포진에서
6문의 철제화포 등 유물을 발
굴하면서부터 부단한 노력으
로 오늘의일대유적과유원지
가 있게하였는데앞으로는 1
천7백여억원의예산이투입되
어 이곳이 관광유적지로 승화
될것이라하였다. 덕포진관광
을 마치고는 5시경에 귀로에
올랐다. 귀로에는 점차 교통체
증이심하여7시경에김포공항

의송정역에버스가도착해전
철로갈아타며해산하였다.
전등사는 나이가무려 1 6 0 0
세라한다. 고구려소수림왕때
창건한고찰로한국불교3 1대
본산本山의 하나이다. 요새와
같은정족산안에들어있어숱
한 외침에도 옛모습을 고스란
히간직하고있다. 대웅전과약
사전을비롯해철제범종이유
명한데 1 6 2 1년에 세운 대웅전
은 보물 제1 7 8호로 지정되었
고조각과단청이매우아름다
우며특히지붕네귀퉁이추녀
를받치고있는나신의여인상
이 특이하다. 보물 제4 7 9호인
약사전도조선중기건물의특
징을 지니고 있고 명부전冥府
殿ㆍ삼성각三聖閣ㆍ정묵당靜
默堂ㆍ대조루大造樓ㆍ극락암
極樂庵등과함께사찰건물내
부여기저기에걸려있는탱화
幀畵가많은볼거리이다.
보물제3 9 3호로지정된범종
은 1 0 9 7년 송宋나라 회주懷州
의 숭명사崇明寺에서 무쇠로
주조해온중국종이다. 종의 정
상부에두마리용으로된고리
가 있고 몸통 윗부분에 8괘가
있으며그밑으로종을두부분
으로 나누어 각각 8개의 정사
각형을 돌렸다. 일제시 일본군
이병기를만들려고부평병기
창에갖다놓은것을광복후이
곳으로 옮겼다. 그리고 사찰내
에있는윤장대라는명물은보
물 제6 8 4호인데 이를 똑같이
재현한 것이 아랫마당에 공개
되어 있다. 이는 불경을 넣은
책장에축을장착해돌릴수있
게만든것으로이것을한번돌
리며한바퀴를따라돌면경전
을읽는것과같은공덕이있다
고하는것이다.
정족산성은 사적 제1 7 0호로
지정되어있다. 단군檀君이태
고에그세아들을시켜쌓았다
해서 삼랑성三郞城이라는 이
름으로불리기도한다. 이전설
은‘고려사高麗史’에도 실려
있다. 이 성을 처음 언제 쌓았
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삼국시
대의 성으로 추측한다. 막돌을
맞추어가면서 쌓고 성체의 안
에도막돌을채워단단히쌓은
것이 특징이다. 강화도는고구
려에 속하기 전 4 0 0여년간 백
제의 국경지방이었고 한강으
로 들어가는 길목의 요새이기
때문에 이것이 백제시대의 성
일것으로추정하고있다.
조선중기에 와 이곳에 정족
산사고史庫를 마련해 조선왕
조실록實錄을 보관케 하고 선
원보각璿源寶閣을 지어 왕실
의 족보를 보관했다. 1866년
프랑스군이 강제 무역을 트고

자 전쟁을 일으킨 병인양요丙
寅洋擾가났을때 이같은실록
과 선원보가다 약탈될뻔했는
데 강화읍성의 외규장각은 털
렸으나이곳은 온전했다. 실록
과 선원보는 서울대의 규장각
奎章閣에 모두 옮겼고 건물도
쇠락해 없어져 사고지라는 자
취만 남아있던 것을 1 9 9 9년에
복원ㆍ정비하였다. 성안의 전
등사라는 이름은 고려 충렬왕
의 원비정화공주왕王씨가불
전에옥으로만든등잔을올린
뒤로불리게되었고조선숙종
때부터 사고를 지키는 사찰로
왕실의보호를받게되었다. 고
려 시대에는 성안에 가궐假闕
이라는 또하나의 임시궁궐을
세워 강화읍성의 고려 궁궐에
버금가는 행궁行宮을 삼기도
하였다. 이 가궐은 고려 고종
4 6년, 1259년에 풍수를 하던
낭장郞將 백승현白勝賢의 진
언으로 건립하여 왕이 거처하
지 않을때에도침전에금침을
깔고 의복을놓아두었다. 이는
원종 5년, 1264년에몽고가왕
의 친조親朝를 요구하자 가궐
을 이곳에짓고마니산참성단
에 제사하면친조문제가해결
되고주위대국들이와서조공
할 것이라는설에따라이같이
지은것인데뒤에원나라의강
압으로소각되었다.
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
는 초지진은 숙종 4 2년, 1716
년에 설치된 것으로 첨사僉使
휘하에군관 11, 병사 98, 돈군
墩軍 18, 목자 2 1 0명에진선 3
척, 포대 9문을배치했으며초
지돈ㆍ장자평돈ㆍ섬암돈이 이
에 소속되어 있었다. 1871년
신미양요辛未洋擾 때 미군 해
병 4 5 0명이 상륙하자 필사의
격전끝에화력의열세로패해
점령되었고, 1875년에 일본군
함 운양호雲揚號의 함포로 파
괴되었던 곳이다. 사적 제2 2 5
호인 이곳은 1 9 7 3년에 초지돈
만 복원하였는데 돈의 높이는
4미터, 장축 약 1 0 0미터의 타
원형으로 3개의 포좌砲座와
1 0 0여개의 총좌가 있고 포각
砲閣을가운데에지어옛 대포
1문을전시하고있다.
김포시 대곶면 신안리에 있
는 덕포진은 사적 제2 9 2호로
지정되어 있다. 강화만을 거쳐
서울로 진입하는 어구인 손돌
목 천연요새를이용해만든것
이며조선선조때설치한것으
로 추정된다. 수군첨사水軍僉

使가 3 1 6명 병력을 지휘하던
곳인데 1 9 8 1년에 발굴과 복원
을시행하여포대 1 5혈穴과수
직파수청守直把守廳이 있다.
전시관에는 1 8 7 4년 5월 운현
궁별주명의중포 4문과소포 2
문이고정포대에거포된채 발
굴된실물을보여주고있다. 파
수청은 정면 3간, 측면 2간으
로 추정되는터가발굴되어맞
담을 쌓은, 둘러친 석벽이었는
데이를임시로복원해놓았다.
발굴 당시 7개의 포탄과 화폐
상평통보常平通寶 2개가 출토
되었으며 건물터 안에서는 주
춧돌과 화덕이발견되었다. 이
건물은 포대와 돈대의 중심부
에 위치하여포를쏘는불씨를
보관하는 곳인 동시에 포병을
지휘하는 장대將臺로 추정되
고있다.
고려 고종은 1 2 3 2년 몽고의
2차침략때결사항전을결심하
고 강화로 천도하였다. 조정을
이끌고개성을떠나사공손돌
孫乭의배를타고예성강벽란
도碧瀾渡를 떠나 임진강과 한
강 하구를지나강화로가다가
대곶면 신안리와 강화 광성진
사이의해협의이 급류목에닿
았다. 앞이 막혀 뱃길이 없는
것으로착각한왕이손돌을의
심하여 뱃길을 돌리라 명했으
나손돌이좀더가면앞이트인
다면서 듣지 않으므로 손돌을
죽이라 했다. 죽으면서도손돌
은 바가지를물에띄우고그것
을 따라가면뱃길이트일것을
이뢰고 참수되었다. 과연 왕의
배는 바가지가 떠가는대로 협
류를 빠져나와 건너편에 닿았
다. 늦게야뉘우친왕이손돌을
후히장사하고그 넋을위로하
는사당도세우게하였다.
이 뱃길목을손돌의목을벤
곳이라 하여 손돌목, 한자로는
손돌항孫乭項이라 하며 그가
죽은 음력 1 0월 2 0일 전후로
부는바람을‘손돌바람’, 이무
렵의 추위를‘손돌추위’라 한
다. 손돌의묘는협류가내려다
보이는덕포진북쪽언덕에있
다. 이러한‘손돌공孫乭公’의
제사는 구한말까지 계속되어
오다가 일제시중단되었다. 그
리고 1 9 7 0년부터 다시 복원하
여 지내오고 있다. 그 묘는
1 9 7 7년에 박일양朴一陽과 덕
포진발굴자김기송외 면민이
사초하여 묘비를 세우고 단장
했다.
<사진 權奇允ㆍ글 權五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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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기요산회, 강화정족산성산행
김포의손돌목덕포진도둘러

▲ 정족산성의식회에서권영익회장이인사말을 하고있다.

▲ 초지진포대에서기념사진을찍고있다. ▲ 덕포진 유적을 돌아보기앞서김기송씨의안내해설을듣고있다.


